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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‌�재정준칙 도입 논의
- 정부는 ｢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｣(2022.7.7.)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공식화

• 재정준칙(fiscal rule)은 수치로 명시하여 법제화한 재정운용 목표
• ‌�이번 재정준칙(안)은 재정총량 관리지표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한도를 GDP 대비 3%로 하고, 

국가채무 비율이 60%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 축소
※ ‌�기존 ｢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｣(정부제출, 2020.12.30.)의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

비율의 곱으로 한도 설정((국가채무 비율/60%)×(통합재정수지 비율/△3%)≤1.0)

- ‌�｢2022~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｣(2022.8. 발간)에 이번 재정준칙(안)을 적용하여 
재정준칙 도입에 따른 장기 영향 분석

▪‌�재량지출 및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전망
- ‌�재량지출 수준을 조정·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

시나리오별로 77.3~192.6% 범위로 전망(인구 중위)

재량지출 시나리오
(시나리오1) 장기 수렴 수준 유지(GDP 대비 12.8%, 2012~2022년 평균)
(시나리오2) 장기 수렴 수준 하향 조정(GDP 대비 11.7%, 2012~2019년 평균)
(시나리오3)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
(시나리오4)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로 통제, 총지출에서 의무지출 차감

- ‌�인구추계 가정(저위·중위·고위)을 달리할 경우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
183.9~203.1% 범위로 전망(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) 

[그림 1] 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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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2] 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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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�재정총량 전망
- ‌‌�총수입은 2022년 603.9조원(GDP 대비 27.8%)에서 2070년 883.1조원(GDP 대비 

23.8%)으로 연평균 0.8% 증가 전망

- ‌‌�총지출은 2022년 689.9조원(GDP 대비 31.8%)에서 2070년 1,341.9조원(GDP 대비 
36.2%)으로 연평균 1.4% 증가 전망

- ‌�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86.0조원(GDP 대비 4.0%)에서 2070년 458.7조원(GDP 
대비 12.4%)으로 증가 전망

• 사학연금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 적자폭 확대
• ‌�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22년 

127.0조원(GDP 대비 5.8%)에서 2070년 249.6조원(GDP 대비 6.7%)으로 증가 전망

- ‌�국가채무는 2022년 1,068.8조원(GDP 대비 49.2%)에서 2070년 7,137.6조원(GDP 대비 
192.6%)으로 연평균 4.0% 증가 전망

• ‌�현행 세입·세출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의 
GDP 대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

• ‌�재정준칙(안)의 기준 국가채무 비율인 60%는 2026년에 초과할 것으로 전망1)

1)  ‌�｢2021~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｣(2021.9.)에 따르면, 2025년 국가채무 비율은 58.8%로 예상

[그림 3]  총수입 및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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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4]  총지출 및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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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5] 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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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6] 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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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‌�이하의 전망 및 분석 결과는 인구 중위 및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이며, 금액은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
불변가격(2022년 기준, 조원)으로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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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�목표 국가채무 비율 설정

- ‌‌�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
전망되는데, 재정준칙 상 목표 국가채무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목표 
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리재정수지 개선 정도가 달라짐

• ‌�목표 국가채무 비율을 100%, 80%, 60%로 가정하고 달성 시점을 NABO 장기 재정전망의 마지막 
연도인 2070년으로 하면, 2023년부터 매년 개선하여야 하는 관리재정수지 개선분은 각각 GDP 
대비 2.06%p, 2.51%p, 2.95%p로 전망

• ‌�목표 국가채무 비율과 해당 비율의 달성 시점은 거시경제 및 재정 상황,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
설정 필요

- ‌�한편 국가채무 비율이 목표 국가채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에 
따라 필요한 관리재정수지 개선 정도가 달라짐

• ‌�국가채무 비율이 목표 국가채무 비율(60% 가정)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길게 유지하려고 하면 
관리재정수지 개선 노력은 더욱 요구

• ‌�예를 들어,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이 목표 국가채무 비율(60% 가정)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
위해서는 2023년부터 매년 GDP 대비 1.55%p의 관리재정수지 개선 필요

• ‌�2040년까지도 국가채무 비율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면 2023년부터 매년 GDP 대비 
2.37%p의 관리재정수지 개선 필요(2050년 기준으로는 2.69%p, 2060년 기준 2.86%p, 2070년 
기준 2.95%p)

목표 국가채무 
비율 달성을 위한 
재정수지  
개선 정도

[그림 8]  목표 국가채무 비율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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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9]  목표 국가채무 비율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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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7]  2070년 목표 국가채무 비율 달성에 필요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개선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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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정부의 재정준칙(안) 적용(예시)
- ‌�NABO 장기 재정전망에 이번 재정준칙(안)을 적용한 결과, 장기적으로(2030~2070년) 

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% 수준을 유지해야 국가채무 비율 60% 유지 가능

• ‌�2023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(안)의 한도인 GDP 대비 3%를 유지하는 것으로 
가정(2030년에 국가채무 비율 60% 초과 예상)

• ‌�재정준칙(안)에 따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60%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국가채무 비율이 
60%를 넘지 않도록 관리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가정

• ‌�이러한 가정 하에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은 2023~2029년 동안 매년 GDP 대비 3.0%, 2030년 
1.4%, 2040년 1.1%, 2050년 1.0%, 2060년 0.9%, 2070년 0.9%로 전망(2030~2070년 평균 
1.0%)2) 

정부의 
재정준칙(안) 
적용에 따른 
재정수지 비율

2)  ‌�다만, 정부의 실제 재정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, 전망 초기의 재정운용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 60% 유지를 위한 
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

주: 준칙 미적용은 NABO 장기 재정전망의 인구 중위 및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022 2030 2040 2050 2060 2070

관리재정수지 
비율

준칙 미적용 -5.8 -4.3 -5.0 -5.7 -6.2 -6.7

준칙 적용 -5.8 -1.4 -1.1 -1.0 -0.9 -0.9

국가채무 
비율

준칙 미적용 49.2 72.1 100.7 130.0 161.0 192.6

준칙 적용 49.2 60.0 60.0 60.0 60.0 60.0

[표 1]  재정준칙 적용 여부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

[그림 10]  목표연도별 국가채무 비율 60% 유지를 위해 필요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개선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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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: GDP 대비 %p)

[그림 11] 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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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2] 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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